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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협력으로 동북아 표준 입지강화 
- 제5회 한중일 국장급협의회/제13회 동북아 표준협력포럼, 경주개최 -

- 원전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국제표준 한중일 공동 개발 등 집중 논의 -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동북아 지역의 표준화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일 국장급협의회” 및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을

6월30일부터 3일간 경주에서 개최한다.

* ‘12년: 중국 청두, ’13년: 일본 기타큐수, ‘14년: 한국 경주(3개국 순환개최)

** ‘15년: 중국 개최 예정

ㅇ 동 포럼에는 (韓) 국가기술표준원 안종일 국장, (中) 표준화위원회

인밍한 국장, (日) 경제산업성 유코 야수나가 국장을 비롯한

정부측과 한ž중ž일 민간 전문가등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ㅇ 한중일 국장급협의회에서는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절실히 필요하나,

최근 국․내외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대형사고를 일으킨 원전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제3자 검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한국의

제안으로 국제표준(안)의 3국 공동 개발 등에 합의하였다.

ㅇ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에서는, 국장급협의회의 합의안건에 대한

지난 1년간 3개국이 공동으로 추진한 표준화수요조사 결과

도출된 공통 과제인 원전안전, IT융합, 해양플랜트 등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민간차원의 세부협력 방안도 수립하였다.



ㅇ 특히, 이번회의에서 한국측은 개별적인 표준협력 이외에도 한국은

국제표준화 무대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주요 정책위원회 임원 출마를 표명하고

이를 위해 중․일 양국의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 내었으며,

ㅇ 또한, 한국은 ‘15년에 개최되는 ISO의 서울총회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중국, 일본의 적극적 지원을 결의하였다.

□ FTA 확산에 따라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국제표준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는 국제표준이 EU, 미국 중심으로

주도하고 있어 새로운 표준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중일 중심의

동북아 표준협력체를 통한 공동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ㅇ (한중일 국장급협의회) 민간차원의 표준협력에 대한 방향성 제시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별개로 운영되던 한-일(‘81년~),

한-중(’92년~) 양자회의를 2010년부터 한중일 국장급협의회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ㅇ (동북아 표준협력포럼) 민간 중심의 표준개발을 실제로 주도할

한중일 3국의 표준협회를 중심으로 2002년부터 구성ž운영

되어왔으며, 세부과제에 대한 실무적인 표준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 동 포럼을 통해, 한중일 3국은 국제표준화 무대에서의 주도권을 EU와

미국 중심에서 동북아가 새로운 국제표준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지속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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